
284

폐암과 상부소화호흡기암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임상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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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o define the clinical features of patients with lung and upper aerodigestive tract cancer through a review 

of the histopathology, clinical features and follow-up results.

Methods: Patients with lung and upper aerodigestive tract cancer who were diagnosed in Young dong Severance 

Hospital from 1992 to 2005,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clinical data, radiologic findings, pathologic findings, 

treatment modalities were evaluated.

Result: There was a total of 20 patients with aerodigestive tract cancer who were diagnosed with lung cancer over 

a 13 years period. The mean age was 58.45 ±15.09 years and 19 cases were male. There were 14 smokers with an 

average pack year of 46 years. Twelve patients had aerodigestive tract cancer and later developed lung cancer, and 5 

lung cancer patients were later diagnosed with aerodigestive tract cancer.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ancers of the aerodigestive tract and lung can arise as either dependent or 

independent events and most aerodigestive tract cancer patients who developed lung cancer are not treated properly. 

Therefore, regular low dose chest CT with close suspicion is needed to properly manage upper aerodigestive tract cancer 

patients.  (Tuberc Respir Dis 2007; 62: 28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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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병률에 따른 우리나라 7대 암은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두경부암이다. 이 중 서로 장

기간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흡연과 관계가 있는 

상부소화호흡기계(upper aerodigestive tract, UADT)

와 폐에서 발생하는 다발성 종양(multiple primary 

cancer)의 발생기원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상부소화호흡기계 환자에 있어서 이차암(second 

primary tumors, SPT)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1-4. 소위 ‟Field Cancerization” 이론으

로 상부소화호흡기계에서 다발성 종양의 빈도가 높

은 현상을 설명하는 적절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져 왔

다5,6. 일반적으로 상부소화호흡기계 환자에서 평균 매

해당 이차암이 발생할 위험률은 4-6% 정도라 알려져 

있고 흡연량과 음주량, 돌연변이유발성(mutageni-

city)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7,8. 따라서 이러한 환자에

게 핵형분석(karyotype analysis), p53 유전자 검사 등 

분자유전학적 검사를 통해 이차암 발생을 예측할 수 

있을 거라 하였다9. 우리나라에서 폐암은 암 발생률에 

있어서는 1위가 아니지만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가 

잘 되지 않으므로 암 중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수가 가장 많으며 상부 소화호흡기계암의 경우, 환자

가 매년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한국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

면, 매년 후두암 환자가 1,096명, 구강암 환자가 800여

명이 새로 발생한다고 한다10. 상부 소화호흡기계암이

란 후두, 구강, 구인두, 비강, 부비동, 비인두, 하인두, 

타액선 등의 다양한 신체부위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가적 통계에서는 개별발

생부위별로 집계되어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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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Age Smoking(py) UADT cancer lung cancer feature of lung cancer

M 41 15 tongue base, squamous cell carcinoma* T4N3M0 Squamous Multiple lung lesion

M 72 20 larynx, squamous cell carcinoma T4N3M0 Squamous single lung lesion T4N2M0

M 46 20 larynx, squamous cell carcinoma* T4N2M0 Squamous single lung lesion T4N2M0

M 61 5 larynx, squamous cell carcinoma‡ Multiple lung lesion

M 72 40 larynx, squamous cell carcinoma* T2N1M0 Multiple lung lesion

M 68 40 larynx, squamous cell carcinoma‡ Multiple lung lesion

M 70 50 larynx, squamous cell carcinoma* T1N3M0 Multiple lung lesion

M 73 30 larynx, squamous cell carcinoma T4N2M0 Squamous single lung lesion T1N0M0

M 62 60 larynx, squamous cell carcinoma* T3N2M0 Multiple lung lesion

M 46 20 oropharyx, squamous cell carcinoma* T2N0M0 Squamous single lung lesion T4N1M0

M 60 20 larynx, squamous cell carcinoma T3N2M0 Adenocarcinoma† single lung lesion T3N0M0

M 83 50 larynx, squamous cell carcinoma T4N3M0 Squamous single lung lesion T4N2M0

M 60 missing oropharyx, squamous cell carcinoma* T2N2M0 Multiple lung lesion

M 57 missing nasopharynx, squamous cell carcinoma* T2N1M0 Squamous single lung lesion T3N1M0

M 65 missing nasopharynx, squamous cell carcinoma‡ Multiple lung lesion

M 45 missing oropharyx, squamous cell carcinoma* T3N2M0 Squamous Multiple lung lesion

M 57 90 oropharyx, squamous cell carcinoma* T1N1M0 Multiple lung lesion

M 72 120 nasopharynx, squamous cell carcinoma T4N3M0 Squamous single lung lesion T2N0M0

M 63 40 oropharyx, squamous cell carcinoma* T2N1M0
Small cell 

carcinoma
single lung lesion T4N3Mx

M 34 missing oropharyx, squamous cell carcinoma* T1N2M0 Squamous single lung lesion T3N0M0

*First UADT cancer and second lung cancer †First lung cancer and second UADT cancer ‡First UADT cancer and lung cancer

Table 1. Clinical fearures of UADT and lung cancer, 20 cases

하지만 갑상선암을 제외한 두경부에 발생하는 종양을 

통합하면, 발생빈도에서 중요한 암이며 국가적인 관

심이 요망된다. 후두암과 인두암은 조기발견 및 치료

가 최선이나 눈으로 종양을 들여다보기에 용이치 않

기 때문에 목이 아프거나, 음식물을 삼키는데 곤란한 

경우, 목 속에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목소리가 변하

고 귀에 통증을 느끼는 등의 자각증상이 매우 중요하

며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자세한 진찰과 내시경을 이

용하여 의심되는 부위를 관찰하고 종양이 발견되면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12
.

상부소화호흡기암과 폐암의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

은 알려져 있지만 국내 임상발현 양상에 대한 보고는 

부족한 상황이다. 상부소화호흡기암은 조직형이 대부

분 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ncer)으로 최근 

치료법의 발달에 힘입어서 과거에는 상부소화호흡기

암의 주 사망원인이 원발암의 치료실패였으나 현재에

는 환자들이 상당기간 생존하게 되므로 원격전이나 

중복암(multiple primary cancer)를 경험하게 되는 환

자의 수가 증가 되고 있고 이들이 사망원인의 중요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

요하나
13
 실제 임상적으로 상부소화호흡계 암 발생 후 

폐에 다발성 전이 양상으로 보이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이들 중 상당수의 환자가 이차암으로 여겨진다고 하

였다
14
.

이에 저자들은 폐암과 상부소화호흡기암이 동반된 

경우 환자들이 어떠한 조직학적 유형과 임상경과를 

보이는지 알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2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3년동안 연세대

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진단된 상부소

화호흡기암 환자는 122명이며 이 중 상부소화호흡기

암과 폐암이 진단된 20예(16.39%)가 있었다(Table 1).

조직학적 진단을 위해 병리의사에 의해 조직절편을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하고, 파라핀 포매한 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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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sequence Case (%) Interval time(aver.)

First UADT cancer and 

second lung cancer
12 (60%) 36.8 months

First lung cancer and 

second UADT cancer
5 (25%) 16.2 months

First UADT cancer and 

lung cancer
3 (15%)

p<0.05

Table 2. Diagnosis sequence and interval time of 
UADT and lung cancer

Symptoms No. of patients (n=20)

Cough 18 (90%)

Sputum 11 (55%)

Hemoptysis 10 (50%)

Dyspnea  9 (45%)

Chest pain  3 (15%)

Asymptomatic  1 (5%)

Table 3. Clinical symptoms

㎛의 두께로 박절하여 일률적으로 Hematoxylin- 

Eosin 염색을 시행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특수 면

역 염색을 시행하였다.

상부소화호흡기암과 폐암이 동시에 진단된 20예에 

대한 의무기록 열람을 통하여 연령, 성병, 과거력, 흡

연력, 증상,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소견, 병리학적 소

견, 수술 후 치료방법, 추적 관찰 여부 및 생존 여부를 

조사하였다.

단변량 통계분석을 위해 위험인자에 대한 비연속 

변수의 비교는 chi-square test로, 연속 변수의 비교

는 independent T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유의

수준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

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2.0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임상 소견

1992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3년동안 연세대

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상부소화호흡

기암이 122예 진단되었으며 이 중 상부소화호흡기암

과 폐암이 동시에 진단된 예가 20예(16.39%) 있었다. 

이 중 남자 19예, 여자 1예로 평균연령은 58.45±15.09

세, 흡연자는 14예(70.0%), 평균 흡연량은 46갑년이었

다(Table 1. p<0.05). 폐암과 상부소화호흡기암의 발

생 순서에서 상부소화호흡기암 발생 후 폐암의 발생

은 12예(9.84%), 폐암 발생 후 상부소화호흡기암의 발

생은 5예(4.10%)이었고 동시에 발견된 경우도 3예

(2.46%)에서 관찰되었다(Table 2. p<0.05). 상부소화

호흡기암 발생 후 폐암의 발생 양상은 흉부 전산화 단

층 촬영 소견으로 보았을 때 이차암 양상 5예, 다발성 

전이 양상이 7예이었다(Table 1). 폐암 진단 당시의 

증상은 기침이 18예(9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객

담, 객혈증상이 그 뒤를 이었다(Table 3). 상부소화호

흡기암 진단 후 폐암이 진단되는 기간은 평균 36.8개

월이고 폐암 진단 후 상부소화호흡기암 진단이 되는 

기간은 16.2개월 이었다(Table 2. p<0.05).

2. 병리학적 소견

폐암과 상부소화호흡기암 모두 조직학적으로 확인

된 경우, 대부분인 18예에서 편평상피암이였으나 폐

에서 선암과 소세포암도 각각 1예씩 보고되었다

(Table 1). 폐암과 상부소화호흡기암의 조직학적 차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5예에서 시행한 면역 조직 

화학 염색 결과를 보면 두 암에서 모두 CK7/CK20 

+/+로 조직학적으로 동일하다고 여겨진 경우가 3예 

있었으며, 상부소화호흡기암에서는 CK7/CK20 -/-인 

반면 폐암에서는 +/- 보여 발생기원이 다르다고 여겨

진 경우가 2예에서 관찰되었다(data not shown. 

p>0.05). 

3. 경  과

상부소화호흡기암 진단 후 폐암이 진단된 12환자의 

경우 수술할 수 있는 폐암 병기의 환자도 환자의 거부

로 인해 수술한 예는 없으며 항암제치료 2예,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 병행은 4예이었고 나마지 경우 6

예에서 환자의 불량한 전신상태와 치료거부 등으로 

보전적 치료를 행하였다.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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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modality of second lung 

cancer
No. of patients(%)

Operation 0

Chemotherapy 2(16.7%)

Chemotherapy & Radiotherapy 4(33.3%)

Conservative treatment 6(50.0%)

Table 4. Treatment of second lung cancer

하지 않고 보전적 치료만을 받은 환자 6예 모두 1년 

이내에 사망하였다(Table 4). 대상 증례의 부족으로 

인해 생존율, 예후 등과 관련된 인자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고 찰

상부소화호흡기계 암 환자에 있어서 이차암의 발생

은 치료실패와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다15-17. 최근 상

부소화호흡기계암과 폐암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위 

다발성 종양(multiple primary cancer)의 발생 기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1953년 Slaughter 등은 126명

의 두경부암 환자의 조직 소견을 관찰한 결과 다발성 

종양의 빈도가 11%로 매우 높았고, 암 주위의 점막 

조직이 이미 암화 과정이 진행된 상태임을 보고하였

다5. 따라서 암화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암 주위의 

전암병변에서 새로운 종양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이

론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위 “Field Can-

cerization” 이론으로 상부소화호흡기계에서 다발성 

종양의 빈도가 높은 현상을 설명하는 적절한 이론으

로 받아들여져 왔다5,6,18. 한편 1993년 Chung 등은 31

명의 상부소화호흡기계암 환자의 일차암과 이차암의 

p53 유전자의 변이를 조사하였고, 변이가 있었던 21

명 모두에서 일차암과 이차암의 p53 유전자의 변이가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19. 이러한 결과는 

이차암이 일차암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p53 유전자

의 변이는 상부소화호흡기계암 발생 과정의 후기에 

발생하고, 동일한 하나의 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이라

도 p53 유전자의 변이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18. 또한 상부소화호흡기계암이 소위 상피

세포내이동(intraepithelial spread)하거나, 원발 장소

에서 분리되어 다른 장소로 물리적으로 이동(flot and 

seed)하여 두 번째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18
. Bedi 등은 8명의 여성 다발성 상부소화

호흡기계암 환자를 조사하여, 4명에서 다발성 암의 

X-chromosome inactivation, 9p와 3p LOH 양상이 정

확히 일치함을 발표하였다
20
. 이러한 결과는 상부소화

호흡기계의 다발성 암이 독립적으로 생겨난다기보다

는 일차암이 재발하거나, 물리적으로 이동하여 이차

암이 발생함을 시사하였다. 한편 1996년 Califano 등

은 상부소화호흡기계의 암조직과 암주변의 다양한 전

암병변을 조사하여, 암조직과 전암병변에서 동일한 

LOH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21
. 이는 

Slaughter 등이 조직학적으로 관찰한 것과 같은 현상

이 분자 유전학적 방법으로도 관찰된 것으로 생각된

다. 최근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검사

한 다발성의 전암병변도 동일한 유전적 변화를 보이

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22
.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 계속 중인 것으로 생각

된다. 즉 상부소화호흡기계에서 이차암 혹은 다발성 

암의 발생 기원이 동일한 하나의 세포에서 발생한 암

의 재발 혹은 전이인지, 아니면 동일한 발암 과정에 

노출된 또 다른 점막세포가 독립적으로 암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암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여겨지며 다발성암의 기원에 대한 논

란의 결과는 향후 상부소화호흡기계암의 예방과 치료

방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본 결과도 비록 유전자 검사를 시

행하지 않은 제한이 있으나 면역 조직 화학염색법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일차암과 이차암의 조직을 비교해 

보았을 때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통계

학적으로 의의가 없어 일차암과 이차암의 발생에 있

어서 저자들은 폐암과 상부소화호흡계 암의 발생의 

기원이 동일한 경우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모

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상부소화호흡기암 진단 후 폐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폐암 진단 후 소화호흡기암이 진단되는 경우 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이는 상부소화호흡기암의 증상이 

폐암에 비해 더 일찍 나타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

한 일차암 진단 후 이차암이 진단될 당시 대부분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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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있어서 전신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

지하며 주치의의 치료 권유에도 적극적인 치료 의지

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상부소

화호흡기암 환자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폐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 노력한 경우는 없었으며 호흡기계 증상

이 있어도 상부소화호흡기암에 의한 증상일 경우라 

여겨 적극적인 폐암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시행한 흉부 검사상 이미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

우가 많았다. 매년 정기적으로 후두암 환자에게 이차

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을 시

행하는 것과 기관지 내시경검사와 객담검사는 유용하

지 않은 결과가 있다
23-25
. 따라서 상부소화호흡기암 

환자에게 조기에 폐암을 진단 할 수 있도록 진찰 시 

적극적으로 주기적인 저선량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연구배경: 상부소화호흡기암과 폐암의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국내 임상발현 양상에 대

한 보고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저자들은 폐암과 상

부소화호흡기암이 동반된 경우 환자들이 어떠한 조직

학적 유형과 임상경과를 보이는지 알고자 하였다.

방  법: 1992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3년동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진단된 

상부소화호흡기암과 폐암이 진단된 20예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직학적 유형과 임상 양상을 조사하였

다.

결  과: 1) 13년 동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

브란스병원에서 상부소화호흡기암과 폐암이 진단된 

20예 중 남자 19예, 여자 1예로 평균연령은 58.45세, 

흡연자는 14예, 평균 흡연량은 46갑년이었다. 폐암과 

상부소화호흡기암의 발생 순서에서 상부소화호흡기

암 발생 후 폐암의 발생은 12예, 폐암 발생 후 상부소

화호흡기암의 발생은 5예이었다. 2) 폐암과 상부소화

호흡기암의 조직학적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5

예에서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을 통해 조직학적으로 동

일한 경우 3예, 다르다고 여겨진 경우가 2예에서 관찰

되었다. 상부소화호흡기암 진단 후 폐암이 진단되는 

기간은 평균 36.8개월이고 폐암 진단 후 상부소화호흡

기암 진단이 되는 기간은 16.2개월이었다. 3) 상부소

화호흡기암 진단 후 폐암이 진단된 경우 폐암의 치료

로 수술을 시행한 예는 없으며 항암제치료 2예, 항암

제치료와 방사선 치료 병행은 4예이었고 나마지 경우

는 환자의 불량한 전신상태와 치료거부 등으로 보전

적 치료를 행하였다.

결  론: 폐암과 상부소화호흡계 암의 발생의 기원

이 동일한 경우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모두 가

능한 것으로 여겨지며 상부소화호흡기암 환자에게 조

기에 폐암을 진단 할 수 있도록 진찰 시 적극적으로 

주기적인 저선량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는 것

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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